
[보도자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8일(목) 11:3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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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붙임 자료 ]
1. 기자회견문
2. 5.31.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개요 및 조직화 프로그램 (기후정의버스 등)
3. 5.31.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포스터 

[ 문의 ]
공동행동 소집권자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기후특위장]) 010-7686-7041
                 한재각(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장) 010-2813-8706
담당: 공동행동 기획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 사회: 기후정의동맹 은혜 집행위원장 권한대행

 - 5.31. 대행진 취지와 개요: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

 - 현장 노동자 발언: 

  ·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

  · 발전비정규직연대 송상표 금화PSC지부장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한재각 집행위원장

 - 총연맹 및 산별노조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당(김성봉 부대표), 녹색당(이상현 대표), 민주노동당(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진보당(김창년 공동대표) 외

 - 퍼포먼스



- 3 -

[ 기자회견문 ]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시민의 요구 ! 
5.31. 충남 태안, 경남 창원,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노동자, 시민의 외침을 들으라 ! 

기후위기, 이제는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폭증한 산불 

발생 건수는 물론,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폭염 일수, 빈발하는 큰비와 침수 피해, 더 추

워지고 더 더워지는 기후 전반의 변화는 이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이미 2018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중대하고 위험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경

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 해 2024년은 결국 1.5도 이상 상승한 첫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대표적인 화석연료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 의존은 2023년 현재 

38%에 달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2019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

스 배출량은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많으며, 세계 평균의 세 배에 달합니다. 석탄화력발

전의 폐쇄와 재생에너지발전으로의 전환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신속하게 폐쇄하고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온 발전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하였습니

다. 발전 노동자들의 노동이 에너지 생산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다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기꺼이 동의한 발전 노동자들의 결의가 우리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폐쇄되기 시작

합니다. 2036년까지 59개 중 2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

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면 과연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발전소 폐

쇄 이후 해당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야 몇몇 지자체들과 발전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지만, 이제야 정부 위원회를 만

들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폐쇄로부터 2만여 명에 이르는 발

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높게는 50%를 상회하는 발전 산업에 대한 여러 지자체들의 의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무지 시원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부문 발전의 역할 축소입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공공부문 비중은 90% 

이상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에서는 10% 내외에 그칩니다. 반면 현재 사업이 확정된 해상풍력발전

의 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합니다. 현재의 공공부문 중심 에너지 공급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결국 수년 내에 민영화되어버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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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우리 사회는 계엄과 내란에 맞선 투쟁을 통해 반기후,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의 윤석

열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등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열린 대선 공간의 주요 의제 속에 기후정의는, 정의로운 전환은 눈에 띄지도 않습

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의존 기조나, 재생에너지 전환 늑장 대응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

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무탄소 전원이라는 미명으로 노후 원전을 수

명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다고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물과 바람과 햇빛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발전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불안을 나몰라

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으

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하지만, 전환의 과실을 사적자본, 해외자본에 넘기는 은폐된 민영화, 우회적 

민영화여서는 안됩니다. 임박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해당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발전 노

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그 대안 마련 과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어

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

다. 몇 해 전부터 이어진, 정의로운 전환 충남 노동자 행진, 발전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의 

성과를 이어, 올해 말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을 노동자, 시민이 요구하고 실천하

고자 합니다. 200여 개가 넘는 기후운동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향

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모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에너지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에

게 이익을 넘기는 에너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확대로 이어지도

록,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여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발전 노동자 고용 보장과 

지역사회의 활로 찾기로 이어지도록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5월 31일

(토)로 예정된,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의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전국 각지에서 태안

과 창원을 향할 노동자·시민 기후정의버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전환을 실

현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정

의로운 전환 쟁취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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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개요 및 조직화 프로그램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

1) 취지와 배경

○ 2025년 말부터 시작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을 걸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기후운동이 함께 대안 모색과 실천을 결의함.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주요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전국 기후운동, 사

회운동, 진보정당의 참여를 독려함. 

○ 임박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한 2025년 투쟁에 대한 결의와 지지연대 확인

2) 추진방향

3) 개요

○ 명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

○ 시기: 5월 31일(토) 14:00

◯ 장소: 

 - 충남 태안(터미널 앞)

 - 경남 창원(시청광장 최윤덕 동상 앞)

○ 주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보장 2025 공동행동 

         공공재생에너지연대/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전국민중행동/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 주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조직화 

 - 충남과 경남에서 동시 진행: 인천지역은 충남으로 집중

 - 4.23. 민주노총 조직화 지침 공문 시행 

 - 조직화 방침: 

 · 영남/호남/제주(경남 창원), 충청 이북(충남 태안)

  · 경남 및 세종충남 지역 확대간부 및 여타지역 전임간부, 관심있는 조합원

 * 각 지역별 기후정의버스 출발 계획: 별도 웹자보 배포 예정

  · 각 지역본부와 지역 기후운동단체가 함께 태안/창원 행 기후정의버스 조직화

○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광역시도별(인천/충남, 경남) 진행

○ 지역별 대행진 조직화를 위해 사전에 발전소별 출정식/문화제/결의대회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함. 

○ 각 지역별 대행진 및 발전소별 조직사업에 지역사회 및 기후운동진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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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정의버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

� 태안으로~ 창원으로~ 지역 참가버스 탑승자 신청 모집 중!

� 일자 :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 동시개최 장소: 충남 태안 터미널 앞 대로 / 경남 창원시청 최윤덕 앞 동상

✅충청 이북은 '충남 태안'으로, 영남 호남 제주는 '경남 창원'으로 결합합니다!

� 서울 버스 신청 링크: https://url.kr/m2otaw 

� 대전 버스 신청 링크: https://url.kr/k4ji8k 

� 인천 버스 신청 링크: https://url.kr/71xa2q

 (청주, 부산, 광주, 강원 버스 신청 준비중)

� 버스 신청 관련 정보 보러 가기: https://buly.kr/BTPSJir 

(그 외 지역도 Coming so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u9s-_fSX1qTSrs76GskX8y1xGNTahef-83tXlSPm8ph2xA/viewform
https://url.kr/m2otaw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XtjTxX-IxrWYUt5VaG_vAwZ22MlqZDmJ0a6sOu054VBqPg/viewform
https://url.kr/k4ji8k
https://docs.google.com/forms/d/18tasz9MSAT9IN6XCZh3tNQvVxtfvjwYYEyYNAmnLL6M/viewform?edit_requested=true
https://url.kr/71xa2q
https://mature-violin-f2c.notion.site/531-1de8542c4cda808193dec75b30c4d71d
https://buly.kr/BTPSJ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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